
전 세계는 문명 간의 대립, 종교 갈등 등으로 얼룩져 있다. 그러나 이질적인 문명과 종교들이 

항상 대립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.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으며, 공존을 넘어서 

하나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. 스페인의 남부지역인 안달루시아가 바로 그러한 예이

다. 이 지역을 약 800여년간 지배한 아랍인들이 이슬람문화를 남겼으며, 그 토양 위에서 안

달루시아 문화가 꽃필 수 있었다. 당시 안달루스의 교역은 지중해권, 이슬람권, 아프리카-마

그립 등 3개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,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기독교 통치 지역과

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. 중세 안달루스 사회는 무슬림, 기독교도, 유대교도 등이 상호 공

존하며 다양한 인적 구성과 계층 간의 위상을 보여주었다. 이 시기는 안달루스 이슬람 문화

의 절정기였다. 좋은 기후와 풍성한 자원과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

고 관용 정신이 숨 쉬는 사회로 이행되었다. 그들이 주도한 그리스 고전의 번역은 유럽 르네

상스의 기반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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